
| 노인의료비 심포지엄 |

인지저하 그리고 넘어짐,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?

이제 노후의 품격 있는 삶의 질과 급증하고 있는 노인 의료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

찾는데 우리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. 

노인분들이 ‘홀로 닫힌 공간’에서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과 활발히 교류하고 더불어 건강하고 

품격 있는 황혼기를 누릴 수 있도록 ‘공동체의 열린 문화적 공간’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, 

정신적·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의료비 지출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. 

아무쪼록 이번에 개최한 심포지엄이 어렵고 고단한 시기를 겪어온 우리 사회 노인들이 ‘치워진 

존재’가 아니라, 성장과 풍요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배려가 담긴 사회에서 황혼기를 맞을 수 

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을 찾는 매우 뜻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계의 성원과 관심을 

기대합니다.   

감사합니다.

2015년 8월

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김  춘  진

■일 시 _ 2015년 8월 31일(월) 13:30~16:00

■장 소 _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

■주 최 _        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 춘 진

■주 관 _ 

(유럽사회문화연구소)



안녕하십니까?  

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입니다.

‘국가 차원의 노인의료비에 대한 조치 방안’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에 관심있는 여러분을 초대

하고자 합니다. 

우리사회 노인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가장 고단한 노동과 생활을 영위하였던 세대입니다. 

이 세대는 자식교육으로 은퇴자금도 변변치 않은 세대이기도 합니다. 이로 인해 은퇴 후 당연히 

보상받아야 할 인생의 황혼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

2014년도 알츠하이머병 또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약 20조원에 이르고 

있으며 매년 10.8% 씩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

이와 같은 노인의료비는 국가 등의 적절한 개입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. 유럽 및 북미 

선진국에서는 노인등을 일상에서의 문화적 매체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인지적 활동을 

늘리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천문학적으로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	

구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●  진 행  순 서  ●  

시    간 주  요  내  용

~ 13:30  • 등 록 (Registration) 

13:30~14:00

 • 사회 : 이은희 | 국민건강보험공단 |

 • 개회식 (Opening Session)

     개회사 : 김춘진 |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|

     인사말 : 성상철 |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|

     축   사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좌장 (Chair) : 최경은 | 연세대학교 |

14:00 ~ 14:50

 • 발표1 (Paper1)

    인지저하와 넘어짐, 그 의료적 비용 

     신일호 |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장 |

 • 발표2 (Paper2) 

    국가차원의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조치 방안 (선험국 사례 및 대안 중심으로)
     박동준 | 연세대학교 유럽 사회문화연구소 |

14:50 ~ 15:00               휴 식 (Tea break)

15:00 ~ 15:40

 • 토 론 (Discussant)
     박영숙 |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장 | 

     강경희 |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장 | 

     윤종철 |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장 |  

     강세훈 |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 | 

     김주영 |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| 

15:40 ~  • 질의 및 폐회 (Close)

※ 발표자 및 순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


